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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극에서 나비가 살 수 있는 이유는?
극지연, 고위도에 서식하는 나비 생존 방법 확인…“근적외선 영역 에너지 흡수”

□ 나비가 추운 북극에서 살아남은 수수께끼가 풀렸다. 

□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북반구 고위도에 사는 나비가 생존에 필요한 

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근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

밝혔다.

□ 곤충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는데, 이는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

섭씨 10 도에 불과한 고위도 북극에서 생존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다.

□ 극지연구소 이원영 박사, 목포대학교 강창구 교수 연구팀은 런던 자연사 

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럽 나비 표본 343종의 사진, 기후 데이터를 

분석해 기온과 강수량에 따른 나비 표면의 반사도를 확인했다. 

□ 나비는 지중해 연안 (위도 34도)부터 고위도 북극 (위도 70도)에 이를 

정도로 분포 지역이 넓어서 기후 요인이 동물의 표면색에 미치는 영향을 

연구하기에 알맞은 종으로 꼽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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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분석 결과, 고위도 추운 곳에 사는 나비일수록 표면의 반사도가 낮았는데, 

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을 늘려서 체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. 

반대로 더운 지역에서는 반사도를 높여서 체온을 낮추고 있었다.

□ 반사도의 차이는 가시광선보다 근적외선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 

연구팀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와 

달리, 빛의 파장대를 적외선 영역까지 확장해 반사도 변화를 측정했고 

근적외선이 체온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아냈다.

□ 부위별로 살펴보면, 혈액 순환과 비행 등 나비의 핵심 신체 기능이 몰려 

있는 몸통 (가슴, 배)과 날개 인접 부위에서 기온에 따른 반사도 변화가 

잘 관찰됐다. 연구팀은 스스로 체온 조절이 가능한 포유류나 조류 등 항온 

동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작이 작동하는지 연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‘“보이지 않는” 동물 체색의 기능 및 진화에 관한 

포괄적 연구‘, 과제의 지원을 받았으며, 연구결과는 Ecology Letters 온라인 

판에 6월 게재됐다.

□ 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, 강창구 목포대학교 교수는 “표면의 반사도를 

낮춰서 체온을 지켜낸 극지 곤충들에게 급격한 북극의 온난화는 생존을 

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”며, 북극 생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붙임1. 위도 82도 북극 그린란드에서 찾은 네발나비과 나비

붙임2. 유럽 나비의 몸통과 날개 근저 부위 평균 반사도



- 3 -

붙임1 위도 82도 북극 그린란드에서 찾은 네발나비과 나비

북그린란드는 여름에도 기온이 최고 10 도에 불과할 정도로 춥지만, 나비와 파리 등 

곤충이 살고 있다. 한낮에는 사진과 같이 날개를 펼치고 태양빛을 흡수하여 체온을 높인다. 

특히 체온조절에 중요한 몸통과 몸통 인근 날개 색이 어두운데, 이는 빛에너지를 더 많이 

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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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유럽 나비의 몸통과 날개 근저 부위 평균 반사도

유럽 나비 343종의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의 평균 반사도를 몸통과 날개 근저 부위로 

나누어 표시한 그림. 배 (Ventrum)와 등 (Dorsum) 모두 위도에 따른 반사도의 차이가 

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.


